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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턴기업은 모두 정상가동 또는 투자 단계임
해외진출기업의 유턴지원책을 강화할 것임

<보도 주요내용> 

  9.20.(수) 문화일보 「리쇼어링 기업 73%가 공장 멈췄다」에서는 지난 6년간 

국내복귀기업이 107곳으로 매우 저조하고, 이중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

있는 기업은 29개(27.1%)에 불과하며 73%가 공장을 멈춘 것으로 보도하

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□ ‘18년 이후 유턴기업 107곳 중 29곳(27.1%)은 투자를 완료하여 공장을 

가동 중이고, 나머지 78곳(72.9%)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

있는 단계입니다.

□ 또한,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*가 늘어 작년 연간기준 최초로 

1조원을 넘었으며, 자본집약업종**이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

  * (투자계획규모, 억원) (’19) 3,948 → (‘20) 5,400 → (’21) 7,715 → (’22) 11,078 → (‘23.9) 9,457

 ** (자본집약업종 비중, %) (’14~‘19) 60.4 → (’20) 78.3 → (‘21) 69.2 → (’22) 83.3 → (’23.9) 93.8

□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회를 활용하여 해외진출기업의 

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
   최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, 투자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*

하기로 하였으며, 파급효과가 큰 첨단‧소부장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

나갈 예정입니다.

   * (투자보조금 예산, 억원) (’20) 200 → (‘21) 500 → (’22, ‘23) 570 → (’24년 정부안) 1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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